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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ont, 코오롱을 기술유출로 고소
미국법원에 아라미드섬유 영업비밀 침해 고소 … 업무방해 강경대응

코오롱이 아라미드 섬유(Para-Aramid)인 케블라(Kevla)의 영업비밀을 훔친 혐의로 DuPont에게 고소 당했

다.

케블라는 경찰과 군인의 방탄복 제조에 사용되는 고강도 아라미드 섬유로 DuPont은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캐나다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 소송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DuPont의 고문변호사 토머스 세이거는 “코오롱이 지적재산을 훔친 것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DuPont은 코오롱이 2006년 퇴직한 엔지니어와 판매책임자를 고용해 영업비밀을 유출시키고 버지니아의 체

스터필드에 방탄섬유 공장을 건설해 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자사직원이 컴퓨터에서 고급 기밀을

빼내 코오롱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DuPont은 코오롱의 컴퓨터를 조사해 영업비밀을 되찾고, 코오롱은 DuPont의 전직원과 접촉을 중단하고 지

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코오롱은 전화나 이메일 질의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DuPont은 세계 70개국에 진출해 있는 화학 메이저로 2008년 305억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9년에는 방탄복 수요 감소로 북아일랜드 소재 케블라 공장의 가동을 1개월간 중단키로 하는 등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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